
 

 

 

  

 

 
사라진 장소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기억들을 소환해냈다. 우리를 둘러싼 대상들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

지를 묻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5년만에 개인전을 여는 우순욱(58)작가가 과거를 현재

로 불러내 '시간'을 되돌렸다. 

 

"과도한 경쟁과 결과 중심주의가 일상을 압도하는 이 시대에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삶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마음

이다.  

 

노자의 '무위(無爲)'사상이 깃들었다. '무위예찬'을 전시타이틀로 영상, 사운드, 드로잉, 설치작품 등 총 12점을 선보

인다.  작가는 "'무위(無爲)'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이룬다'라는 역설적 의미"라고 했다. "나에게 있

어 궁극적 가치를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과 예술의 실천적 존재방식이며 윤리적 태도이다." 

 

1관 전시장에 들어서면 독일 쾰른 근처에 위치한 브루더 클라우스 채플 (Bruder-Klaus-Kapelle)로 이르는 길의 모습

을 담은 '무위의 풍경'(2014)을 마주하게 된다. 느린 기다림의 감각, 침묵과 비움으로 자유로움을 얻는 ‘무위’에 대한 

작가의 철학을 보여준다. 클라우스 채플은 소박하면서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 출신의 저명한 

건축가 페터 춤토르가 완성한 고요하고 아름다운 명상의 장소다.  

 

작가는 이 경당으로 이르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가면서 촬영한 영상을 10시간여의 긴 시간으로 늘려 상영했다. 침

묵과 비움을 통해 정신을 해방시키고 무한한 깊이를 부여했다. 인생의 긴 여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다.  

 

'시간성'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는 영상작품에 드러난다. 2007년 성북동의 낡은 건물 창문에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며 

글자를 붙여나간 퍼포먼스 영상 '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다'(2007)는 삶의 파노라마가 느껴지며 예술적 풍경으로 다

가오게 한다. 

시간의 굴곡 새겨진 '텅빈 충만'…우순옥 '무위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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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시는 작가가 과거에 제작한 작품들을 20여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것에서 시작했다. 1985년 대학시절 제작

한 유화 '침묵의 바다'(1983)때문이다. 캔버스에서 해체되어 둘둘 말려진 채로 서울과 독일을 오가던 중 작가가 

1995년 독일을 떠나면서 그곳의 작업실에 남겨졌다. 그리고 2016년 어느 날, 마치 서랍 속의 오랜 귀중품처럼 보관

되어 있던 옛 작품들을 다시 꺼내보다가 그곳에서 시간의 굴곡이 새겨진 그림들을 마주했다. 세월이 흔적이 담긴 

그림. 작가는 구겨진 옛 감정을 다시 펴 '시간의 그림'(1983/2016)이라는 제목을 달고 이번 전시장에 걸었다. 

 

 

 

 

 

 

 

 

 

우순옥은 '시간이란 기억이자 존재의 그림자'라고 했다. "오래된 과거의 그림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

어도 마치 영혼의 탯줄처럼 아득한 인연의 길을 이어가는 매체이자 동시에 일부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것은 '엠티 스페이스 (Empty Space)' 다. 드로잉과 영상, 명상적인 설치와 사진 작

품들에 내재 되어있는 '비어있음'은 삶으로 채워져 있음을 증명한다. 이른바 '텅 빈 충만'이다. 

 

우순옥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예술적 사유를 다양한 방법론적 실험을 통해 가시화해왔다. 이화여자대학교 미

술대학 및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한 후 1985년 독일로 유학하여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수학했다. 7여년간 

독일에 머물면서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예술관을 구축했고 "이 시기는 작가만의 창작적 사유의 바탕이 되었다." 

1995년 독일에서 귀국,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서울에서 거주하며 작업하고 있다. 전시는 

6월 12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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